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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파룬궁학원들이 


촛불추모활동을 거행





2009년 1 월27일(음력 1 월2일),핀란드 헬싱키 파룬궁 학원들이 기차 역전 옆에 모여 촛불을 켜놓고 


9년 동안 중공의 박해로 세상 뜬 동수들을 추모 했다.





공연했다.뉴욕시장、국회의원、뉴욕주의원들이 표창장、 축하신을 보내여 중국전통문화를 추동 한  신운예술단의 걸출한 성과를 찬양했다.








               박해 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김덕수





룡정시 동성용진 룡산소학교 교원이며 파룬 궁학원인 김덕수(金德洙)는 2002년에 파룬궁수 련을 견지한다는 리유로 직장에서 면직되였다.


2003년,룡정시공안국 정보과 경찰들이 불 법적으로 김덕수의 집을 수색했다.그 당시 그가 집에 없었기에 경찰들은 그를 랍치하지 못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집을 떠나 류리걸식했다.


2006년 2월 28일, 김덕수는 연길시국보대 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연길시간수소에 1년 동 안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7년 9월 29일,김덕수는 사복경찰들에 게 랍치된 후 로동교양 1년 반 판결을 받고 길림 성 음마하 로교소에 압송되였다.악경들은 그를 차갑고 딴딴한 널판자 침대에, 머리、목、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다리를 하고 오랫 동안 앉혔다.그 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경찰들은 그를 욕하고 때렸다.그는 매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끼 니마다 먹는 것은 자그만한 만두 2 개와 멀건 국 물뿐이 였다. 


7 개월 동안 모진 학대와 시달림에 지친 그 는 여위여 피골이 상접했고 엄중한 폐결핵에 걸 렸으며 여러 번 정신 잃고 까무러쳤다.그의 생명 이 위독하게 되자 로교소에서는 책임을 벗기 위 해 룡정시에 보내여 응급치료를 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2008년12월 31일 한 많은 세상을 떴다.








겁을 먹은 중공매체는


오바마의 취임연설을 삭제





미국 신임 총통 오바마가 취임식 연설에서 《선배들이 파시스주의와  공산주의를 패배시킬 때를 돌이켜 보면 그들은 자신의 도탄과 탱크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고한 련맹과 견정 한 신앙에 의지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공의 대변자인 신화망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서 번역문을 실을 때 “공산주의” 란 넉 자를 빼 버렸다.중공의 또 하나의 대변인인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채널 생방송에서는 번역원이《공산 주의를 패배시킬 때》라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녀 아나운사의 화면이 사라졌다. 


     신화망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또 오바마가 《탐오、부패 、기편 그리고 이분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 당신들은 력사의 오유 쪽에 섰지만 손을 떼기만 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 줄 것이 다.》라고 말한 이 한 대목을 삭제했다.이것은 귀 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격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 이는 것이 아닌가?


《9평공산당》이 발표된 후 점점 많은 사람들 이 중공의 죄악과 사악한 본질을 알게 되여 이미 4천9백여 만명이 “3퇴(퇴당、퇴단、퇴대)”했 다.중공은 “천멸중공(天灭中共)”을 앞두고, “공산 주의 격패”란 말만 들어도 “초목이 모두 적의 병사로  보여” 공포에 떨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은 300량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이 범한 오유를 덮어 감추려고 했지만 중공사당의 두목과 그 졸 개들은 바로 “탐오、부패、기편、그리고 이분자 를 탄압하는 것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라는 것이 드러났다.

















가목사 대법제자 드림





신운뉴욕예술단과 신운국제예술단은2009 년1월23일、24일(음력 섣달 29일、30일)에 세계 최고급 전당인 맨해튼 무선전성 음악청에서  


























흑룡강 대법제자 드림





초만원을 이룬 음악청





뉴욕시장 뻠벌이 


보내 온 축하신





루하 대법제자 드림





뉴욕 정부요인들이 신운 공연을 축하





연변박해진상











천진 대법제자 드림





전세계 대법제자 드림





광주 대법제자 드림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중들





유럽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신당인신호를 회복할 것을 요구





2009년 1월,유럽의회에서 첫번째로 《유럽 위성공사가 신당인의 중국에 대한  신호방송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성명을 통과했다. 이것은 유럽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국문제에 관한 서명성명으로서 유럽의회가 중국인권에 대한 태도를 표명했다.


독일에서 온 의원 포셀트는 서명성명에 서명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인권은 모든 사람들 을  가리키는 바 서방과 동방은 인권 구별이 없고 유럽과 아세아도 인권구별이 없으며 공동한 인권 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중국에서 이 원칙을 준수 해야만이 국제상에서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다.》











사부님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